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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E&S, 중기부 '자상한기업 2.0' 첫 번째 기업으로 선정
중소기업·소상공인 탄소중립 전환 이끈다.
- 22일 중기부,이노비즈협회와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2.0』 1호 업무협약 체결
- 상생기금 활용, 수소경제,탄소중립,그린뉴딜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 위한 안전망(Safety Net)구축으로 ESG 경영 선도할 것”



[bookmark: _GoBack]SK E&S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자상한 기업 2.0’ 첫번째 주자로 선정,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탄소중립 및 ESG 경영 전환을 위한 특급 도우미로 나선다.

SK E&S는 22일 서울 구로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이노비즈협회와 함께 『수소경제·탄소중립 실현 및 지역문제 해결』을 골자로 하는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SK E&S 추형욱 대표이사 사장,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이노비즈협회 임병훈 회장 및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SK E&S와 중기부, 이노비즈협회는 이 자리에서 ▲수소경제·탄소중립을 함께 이끌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 ▲그린뉴딜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와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은 대기업이 보유한 비즈니스 인프라와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공유하며 이들의 성장 지원에 앞장서는 기업을 뜻한다. 중기부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총 26개 기업을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해왔다. 

특히 중기부는 최근 ‘자상한 기업 2.0’으로 개편하면서 기존 자발적 상생협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탄소중립 및 ESG 경영 전환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기업들을 물색해왔다. SK E&S는 저탄소 LNG 비즈니스를 필두로 수소,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솔루션 등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이번 중기부 ‘자상한 기업 2.0’의 첫 번째 파트너로 낙점됐다. 

SK E&S는 상생협력기금 300억원을 조성하고, 이번 협약과제를 포함해 향후 중기부와 함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SK E&S와 중기부는 국내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 기술 분야(CCUS) 강소기업 및 수소경제 관련 혁신기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이들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솔루션 영역에서 SK E&S의 전문적인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친환경 발전소 구축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의 점진적인 국산화를 위해 유관 산업 중소기업들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셜 벤처와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돕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SK E&S 추형욱 사장은 “SK E&S의 친환경 에너지 비즈니스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이 이번 ‘자상한 기업 2.0’ 1호 기업 선정으로 이어진 것 같아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CCUS와 수소 관련 기술개발업체 지원 등을 확대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이 ESG 경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도 “이번 SK E&S와의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ESG를 실현하는 첫 번째 상생협력 사례”라며 “앞으로 탄소중립, ESG뿐만 아니라 한국판 뉴딜, 소상공인 재기 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자상한 기업 2.0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하 사진>


[사진] SK E&S 추형욱 대표이사(00쪽)와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00쪽), 이노비즈협외 임병훈 회장(00쪽)이 22일 구로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협약식을 가진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image1.png




image2.jpeg
NN b\j
ol =Y





